
제주도·국방부·국토해양부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니 ‘15만톤급 크루즈선 입항’이니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현혹하기 위한 사기극일 뿐입니다.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려면 지름 690m의 선회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선회장 규모는 520m 밖

에 안 됩니다. 또한 항로도 매우 좁고 가파릅니다. 이 때문에 15만 톤 크루즈선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할 수 없습니다. 

해군은 풍속을 터무니없이 낮게 적용해 마치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조작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해군의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항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엉터리 항구 <<

<운항 난이도 측정표 사진 - 헤드라인 제주>

해군이 의뢰한 운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

면 15만톤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을 때는 대

형 군함이 입·출항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입항시 운항 난이도 7로 최악>

게다가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지 않을 때도 대형 군함

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운항 난이도 4(보통)~5(어려움)>. 군항기능

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엉터리 항구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입지가 좁은 강정 해안에 대형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해군의 무리수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군은 크루즈 선은커녕 군함마저 입출항에 문제 있는 황당무계한 사업을 강행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 위원(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제주일보>, 2011. 10. 21)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아십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 

민항은 껍데기 뿐,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불가능 <<



국민들이 나서면,제주 해군기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기지 건설 기정사실화하려고 

구럼비 바위부터 깨는 해군 <<

부실 국책사업, 
공사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

해군이 포크레인으로 구럼비 바위를 깨뜨리고 시멘트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구럼비 바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파괴해 공사를 기정사실화하

려는 꼼수죠. 또한 구럼비를 지키려는 주민과 지킴이들을 주저앉히려는 비열한 

술수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이 아닐 경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

국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 중 1,278억원을 삭감했습

니다. 남은 49억원 중 공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엉터리 설계에 대

한 문책성 예산 삭감이자 공사 중단과 설계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권한(공유수면 관리·매

립 허가권)을 행사해 면허 취소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도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

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정률이 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

든지 예산(약 1조 원) 낭비를 막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보태면 민항으로도, 군항으로도 제 기능

을 할 수 없는 엉터리 항을 만드느라 혈세를 낭비하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론조사, 제주의소리 2011. 11. 23.>

2월 18일(토) ‘7차 강정 집중의 날’ 행사에 참여해주세요. ••

온라인에서 강정마을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

재능과 시간을 기부해 주세요. 문의 : 016-288-1231••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 :  농협 351-0294-9968-1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http://cafe.daum.net/peacekj 

<파괴되는 구럼비 바위 사진>


